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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ai유 폭등으로 “서머타임 도입”
이원걸 차관, 2008년 시행 검토 … 조명전력 8%에 난방전력 5% 절약

이원걸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두바이유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선데 따라 서머타임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

했다.

이원걸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7월14일 “두바이(Dubai)유가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했고 앞으로 

70달러 전후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이원걸 차관은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전문가들이 2006년 두바이유 가격으로 배럴당 65-70

달러 수준을 예상했지만 거래일 기준으로 7월13일 배럴당 70.39달러를 기록했다”며 “두바이유는 이란의 핵문

제가 유엔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석유 수급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70달러 전후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

다”고 예상했다.

또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않고 시민단체 중심으로 충분

한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008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머타임을 시행하면 조명전력의 8%, 난방전력의 5% 정도를 각각 절약할 수 있고, 금액으로 환산

하면 2조원 이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원걸 차관은 “에너지 가격과 관련해 교통세 등을 추가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베트남, 

러시아 등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

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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